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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의 영-릭조이너 

언젠가 나는 이 나라에서 목격했던 가장 강력한 가난의 영들 하에 있던 
어떤 주(state)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주는 유능하고 다재다능한 사람들과 함께 
풍부한 지하자원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두드러진 성격적 특성이 있었는데 
그들은 번영하거나 능력있는 사람들을 예외 없이 경멸하고 비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만났던 모든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들과의 대화에서 
예외 없이 대형교회와 대형사역을 비판하는 것으로 전환되곤 하였다.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그들 자신들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들이 비판했던 커다란 교회들이나 사역들 보다 더 큰 기름부으심을 받고 
더 큰 영적권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대형교회나 사역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과 판단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져 나오는 것을 억제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일이다.
이사야5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두움, 치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비판하는 영 때문이다.
특별한 영적권위의 기름부으심을 입고 있으면서도 영적 열매는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 
비판이 언제나 그들의 삶에서 유력한 성품이 되어 있는 것 처럼 보였다.
그들은 영향력을 얻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판단하고 비판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실추시켰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사역들에 대한 우리의 비판은 
우리에게 빈곤을 가져오게 한다.
잠1821. 사망과 생명은 혀의 권능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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